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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버스는 지금까지 4만여 대가 대중교통이 감당하지 못하

는 수송 현장을 책임지며 국민 이동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

니다. 

수송 인원 규모 또한 철도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전

세버스는 이미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대중교통

입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는 여전히 행락철 관광버스라는 

낡은 인식 속에서 정부 정책과 지원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제

외되어 왔습니다. 

이는 전세버스업계의 현실과 역할을 외면한 매우 안타까운 

일입니다.

특히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은 전세버스업계에 큰 

경영난을 안겨주었습니다. 

업계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운

행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버텨왔습니다.

저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지속적으

로 설명하고 강력히 건의한 끝에 이번 추경 예산에 약 460

억 원 규모의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이 반영되는 뜻깊은 

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



이에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반영을 위해 힘써주신 더불어민주

당 정청래 당대표님, 한정애 정책위원장님, 맹성규 교통위원

장님, 진성준 예산결산위원장님, 박용갑 국회의원님, 그리고 

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전 전세버스업계 가족을 대표하

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전세버스는 더 이상 주변적인 교통수단이 아닙니다. 국민의 

일상과 산업, 지역사회와 관광, 각종 단체 이동을 책임지는 

필수 공공교통의 한 축입니다. 따라서 전세버스업계가 더 이

상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.

우리 전세버스업계는 앞으로도 안전운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

아 국민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데 최선을 다할 

것입니다. 

아울러 전세버스가 합당한 평가와 정당한 지원을 받는 당당

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목소리를 

내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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